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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설   진   희                    박   수   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인 여성들은 일-가정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내재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용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 사회지향성 성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 유형 척도(PSI-I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가정 다중

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들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부정적 경험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기가치감을 확인 받고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내재화 문제, 사회지향성, 전일제 직장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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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자녀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7.9%가 ‘육

아 부담’이 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 지목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통계청, 

2018), 아직까지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에게 일

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

다. 이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

에서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체력 

및 자원상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하

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노성숙, 한영주, 유성

경, 2012;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Emslie 

& Hunt, 2009). 특히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화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조

성되는 현 시점에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된다(이주일, 유

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또한, 자녀의 교육을 전통적인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취학 전부터 선행학습 등이 강조되면서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인식된다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노성숙 등, 2012; 송다

영, 장수정, 김은지, 2010). 한편, 이 시기는 어

머니로서의 역할만이 중시되는 시기가 아닐 

수 있다. 해당 시기는 여성의 진로에 있어서

도 중요한 시기로, 근무환경에 따라 다소 차

이를 보일 수 있으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

성일 경우 대부분 중간관리자 직급에 해당되

어 조직에서의 성취와 책임이 중시되며, 이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하는 시기이다(안세연, 김

효선, 2009; 양현정, 이기학, 2015b; 장재윤, 김

혜숙, 2003; 최하영, 이소민, 이호택, 2017). 이

처럼 일과 가정에서의 업무와 역할이 증대되

면서, 해당 시기에는 높은 수준의 다중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전업주

부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한다고 보고되었다(박성옥, 1997; 우영지, 이

기학, 2015; 장미나, 한경혜, 2011; 한경혜, 장

미나, 2011).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기존의 일-가족 연구들은 일과 가정의 관계

에서 방향성을 가정하여 일이 가정생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work-family interference)과 가

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family-work 

interference)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대부분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에 의해 발생되는 어려

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Cinamon & Rich, 

2002; Sumer & Knight, 2001). 이와 같은 일-가

정 갈등은 여성의 우울, 불안, 전반적인 심리

적 적응, 알코올 사용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Carlson & Perrewé, 1999; 

Frone, Russell, & Barnes, 1996; Grzywacz & 

Marks, 2000). 이와 같은 관점은 직장여성이 한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력적, 시간적 한

계와 같은 물리적 어려움이 다른 영역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다. 

즉, 각 역할과 관련된 방향성 또는 여성이 맡

은 역할 그 자체가 더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함께 담

당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어려움

은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중역할 

자체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포함해야 한다

는 관점이 제안되고 있다. 일-가족 다중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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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ole)은 직장과 가족의 일원으로 두 영

역에서 각각 부과되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최윤정, 김계현, 2009). 그리

고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란 일-가족 

다중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물

리적 어려움이다(양현정, 이기학, 2015a). 일-가

정 부정적 경험에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와 같이 일이나 가정과 같은 단일 영역에서의 

체력적, 물리적 한계와 더불어 두 영역 모두

에서 부과되는 역할로 인해 경험되는 소진이

나 과부하가 포함되어있다. 이는 일과 가족에

서 수행하는 다중역할 자체가 여성에게 시간

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의 원인이 된다는 연

구(Woods-Giscombé, 2010)와 국내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다중역할을 ‘두 세계의 긴장 속 

전력질주’라고 묘사하면서 다중역할 수행 자

체에 대한 체력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보고하

였던 질적 연구를 반영하는 개념이라 간주될 

수 있다(최정숙, 2011).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

에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부분

적으로 포함되어있다.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에는 전업주부와의 교류갈등이 포

함되어 있어(양현정, 이기학, 2015a), 자녀 교육

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국의 문

화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단일 영역만을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

에서 나아가 일-가정 다중역할에 따른 부정적 

경험은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물리적 어려움

에 더불어, 심리적 어려움과 육아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의의가 

있다.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는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부적

응을 구분하는 시도로,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의 경험적 접근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후 연구들은 이러한 분류를 지지하면서 외부

로 표출되는 행동이나 탈억제가 주된 특징인 

외현화 문제와 다르게, 내재화 문제는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와 심리적 고통(distress)을 주

된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다(Achenbach et al., 

2016; Eaton et al., 2015; Forbes et al., 2016). 내

재화 문제는 크게 우울, 불안, 신체증상과 같

은 개인 내적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다(Achenbach, Edelbrock, 1983; Caspi et 

al., 2014).

유자녀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내재화 문제는 

여성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을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일과 가정에서 여성이 맡고 있는 역할

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의가 필요하다. 높은 우울은 조직 장면

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Herrman 

et al., 2002; Wang & Gorenstein, 2015), 실직 위

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Kessler, 2012). 

한편, 내재화 문제는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이고 섬세한 양육보다는 

성마르고, 적대적인 양육을 한다고 보고되기

도 하였다(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이처럼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에게 있어 

내재화 문제는 개인에게는 심리적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맡고 있는 대인관계 

영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내

재화 문제와 연관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58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유자녀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요인일 수 

있다. 일-가정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전업주부인 여성이나 직장인 남성보다 높은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한다(Adhikari, 2012; 

Fujimoto, Shinohara, & Oohira, 2014). 또한, 여성

과 배우자 모두 전일제 직장인일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경험하지만 

여성은 퇴근 후 육아와 가정생활에 배우자보

다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주희, 이은희, 2000; 황혜원, 신정이, 2009). 다

중역할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기대 또는 주변

의 평가와 자신이 지각한 실제 수행간 차이는 

높은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 내재화 문제

의 예측요인이었다(하오령, 권정혜, 2006). 또

한 문화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미국이나 이

스라엘 직장여성들에 비해 한국 직장여성들이 

더 높은 우울을 호소했다(O'Brien, Ganginis Del 

Pino, Yoo, Cinamon, & Han, 2014). 이로 볼 때 

다중역할에서 비롯된 여성들의 심리적, 물리

적 어려움은 내재화 문제의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역할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근심, 걱정

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다중역할 경험의 질

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

인이었다는 점에서(Baruch, Biener, & Barnett, 

1987), 여성들이 다중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

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다중역할 병행과 관련하여 어

떠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여성들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

회적 시선과 편견이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하

는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직장여성을 대상으

로 다중역할 수행경험 질적 분석 결과, “자녀

에 대한 평가적 시선”, “엄마인 나에 대한 시

선”, “전업주부들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시

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 및 

두려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2). ‘전업주부와의 교류 갈등’과 같

은 직접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중 하나의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양현정, 이기학, 2015a).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자녀 및 회사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지

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할 때 다

중역할을 병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시선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

감은 이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

료된다.

이와 더불어 생애 발달은 가정, 직장과 같

은 미시체계, 이웃, 대중매체과 같은 외체계, 

사회적 규준, 가치와 같은 거대체계를 통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

점을 참고했을 때(최윤정, 김계현, 2010; Cook, 

Heppner, & O'Brien, 2005), 여성을 둘러싼 환경

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환경적 변인들이 여성의 심리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배우자, 

상사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조

윤진, 유성경, 2012; 하오령, 권정혜, 2006; Frye 

& Breaugh, 2004).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인

은 여성이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

분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환경적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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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보다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과 연결

시켜 확인하고자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 성역

할태도와 근대적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살펴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윤미, 이지연, 박미

란, 2013; 이주희, 이은희, 2000; 장효주, 연규

진, 2016; Clark, Michel, Early, & Baltes, 2014). 

그러나 성역할 태도는 “아내가 직업을 가졌더

라도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아내 책임이

다”와 같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

고 있어(박영희, 2018),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가정, 조직, 또

는 더 넓게 사회를 얼마나 자신과 결부된 것

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여성이 경험하는 사

회적 시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상황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는 여성 개

인 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

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역할

사회적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의 특성에는 사회지향성

(sociotropy)이 있다(Beck, Epstein, Harrison, & 

Emery, 1983).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

해 자기 가치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Beck et al., 1983). 이는 “내 행

동이 상대방의 기대와 일치할 때가 가장 편하

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느

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

와 같이 사회적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이

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과도하게 변화시키

고,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성향과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성과 사회적 수용

에 대한 욕구와 관련되므로 일반적으로 사회

적 상황에 취약한 성격-인지 특성으로 간주되

고 있다(Beck, 1983; Girgus & Nolen-Hoeksema, 

2006; Robins, Bagby, Rector, Lynch, & Kennedy, 

1997). 사회지향성은 생애 동안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특성이며, 개인의 경험과 상호

작용하여 상황에 대한 인지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agby et al., 2001; Blatt & 

Zuroff, 1992; Luyten & Blatt, 2013).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

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신경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불안과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인지 특성으로도 제안되었다(Bagby 

et al., 2001; Sutton et al., 2011). 사회지향성은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요인으로도 밝혀졌는

데 특히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우울과 밀접

한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Robins et al., 1994, 

1997; Sutton et al., 2011), 높은 불안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다(김지화, 신현균, 

2011; 박지현, 방희정, 2013; 양혜미, 이봉건, 

2016; 조나영, 이민규, 2017; Shin et al., 2010; 

Bagby et al., 2001). 특히 사회지향성은 사회불

안의 유형 중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에 더 유

의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

에 대한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성이 시사된다

(조나영, 이민규, 2017). 이처럼 사회적 평가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자기 가치감을 확인

하는 여성의 개인 내적 특성은 내재화 문제

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Green, Scott, DeVilder, Zeiger, & Darr, 2006).

이에 더해, 사회지향성은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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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

들은 사회적 압력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Exline, Zell, Bratslavsky, Hamilton, & Swenson, 

2012), 다중역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시

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앞서 논의한대로 한국 문화에서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시선이 존재하며, 엄마, 직장인으

로 사회적으로 평가되며(노성숙, 한영주, 유성

경, 2012),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높은 사회

적 기대가 엄연히 존재하여(Sumra, & Schillaci, 

2015),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생각

된다. 높은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

될 경우, 우울 및 불안 등 내재화 문제의 예

측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오령, 권정혜, 

2006).

또한, 사회지향성은 내재화 문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중역할에 대한 적절한 사

회적 대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중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

경적 변인으로 배우자, 상사의 지지, 사회적 

지지 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 확인되었

다(조윤진, 유성경, 2012; 하오령, 권정혜, 

2006; Frye & Breaugh, 2004; Marcinkus, & 

Whelan-Berry, 2007).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비

교했을 때 한국의 직장여성에게 제공되는 회

사나 배우자의 실질적 도움은 부족한 편이라

(O'brien et al., 2014),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태

도를 사용하여 지지를 추구하거나, 외적 상황

을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이 다중역할에 따

른 부정적 경험 감소에 필수적이다(김은석, 유

성경, 임인혜, 박찬정, 임지숙, 2017; 우영지, 

이기학, 2016). 그러나 높은 사회지향성이 위

험회피와 관련이 있었으며, 낮은 자기주도성

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Otani et al., 2011), 사회지향성이 높

은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

다는 회피적 대처를 사용한다(Connor-Smith & 

Compas, 2002; Lynch, Robins, & Morse, 2001). 이

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태도가 대인관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것이

라는 인지적 왜곡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Jackson, Weiss, Lunquist, & Soderlind, 2005; 

Mongrain & Zuroff, 1994). 이에 사회적 도움을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외적 상황을 변화시

키려는 대처를 하기보다는 회피적이고 수동적

인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대처는 

비효과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심화시키고,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

다(조윤진, 유성경, 2012; 최윤정, 김계현, 2010; 

Greenhaus & Powell, 2006; Lee‐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연구 개관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과, 이 관계에서 사회지향성, 즉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개인 

내적 인지 특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성은 내

재화 문제와 정적인 상관을 보임과 동시에, 

다중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

황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에 회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내재화 문

제를 심화시키는 기제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

다.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

성에게서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내

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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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N=208) %

나이

20대 21 10.1

30대 162 77.8

40대 25 12.1

학력

대학원졸 21 10.1

대졸 177 85.1

고졸 10 4.8

직업유형

기능직 23 11.1

자영업자 2 1

사무직 164 78.8

관리직 2 1

전문직 16 7.7

예술직 1 0.5

근무경력

5년이하 39 18.8

5년~10년이하 93 44.8

10년~15년 이하 57 27.5

15년~ 19 9.2

월수입

200만원 미만 32 15.4

200만원~400만원 130 62.5

400만원~600만원 36 17.3

600만원 이상 10 4.8

결혼기간

5년이하 87 41.7

5년~10년이하 95 45.7

10년~ 26 12.5

배우자 직위

중간관리직 139 66.8

중간관리직이상 13 6.2

중간관리직 이하 56 26.9

배우자 수입

200만원 미만 13 6.3

200만원~400만원 120 57.7

400만원~600만원 62 29.8

600만원 이상 13 6.3

경제수준

중류 중에 상 20 9.6

중류 중에 중 97 46.6

중류 중에 하 73 35.1

하류 18 8.7

육아도움 제공자 여부(중복가능)

가사 도우미 13 6.3

자녀의 조부모 127 61.1

베이비시터 13 6.3

도움 없음 71 34.1

표 1. 미취학 자녀를 둔 전일제 직장여성 대상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가설 2.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

성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은 매개효과를 보

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의 유자녀 직장여성 

330명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였다. 리서치 

업체를 통하여 모집문건을 발송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가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모집된 330명의 자료 중 

미취학 자녀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n=238)가 

일차적으로 선택되었으며 이 중 전일제 직장

인이 아니라고 응답한 대상자(n=22)와 배우

자가 전일제 직장인이 아니라고 답한 대상자

(n=6), 불성실한 응답(n=2)을 제외하여 최종적

으로 208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

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7001988- 

201807-HR-374-05)을 받고 진행되었다. 대상

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

였다.

측정 도구

일-가족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

유자녀 직장여성들의 다중역할에 따른 부정

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현정과 이기학

(2015a)에 의해 개발 및 타당화된 일-가족 다

중역할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는 한국의 문화특수성을 반영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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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에서 겪을 수 있

는 부정적 효과를 평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척도이다(예를 들어,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느라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전

업주부들과 관계맺는 것이 부담스럽다’). 일-가

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척도는 소진 및 과

부하, 가족-일 갈등, 일-가족 물리적 갈등, 전

업주부와의 교류갈등, 일-가족 심리적 갈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0문항에 대하

여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점

수가 높을수록 다중역할 수행하면서 많은 부

정적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현정과 

이기학(2015a)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

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과 .57, 우울과 .45의 

상관을 보여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한국판 Personal Style Inventory-Ⅱ(PSI-Ⅱ)

대상자들의 사회지향성 인지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하여 한국판 Personal Style Inventory-Ⅱ 

(PSI-Ⅱ)를 사용하였다. Beck 등(1983)이 개발한 

Sociotropy and Autonomy Scale(SAS)을 Robins 등

(1994)이 Modified version of the 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PSI)로 개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2000)가 이를 번안하여 요

인 분석을 실시한 PSI-Ⅱ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사회지향성 하위척도와 자율지향성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느끼는 바를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한

다.’). 사회지향성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6

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하

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사회지향성은 ‘인정에 

대한 욕구’, ‘타인에 대한 배려’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향성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로 나타났으며(이민

규, 2000),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dult 

Self Report; ASR)

유자녀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자기보고

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성인용 행동

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Achenbach와 Rescorla(2003)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김민영 등(2014)에 의해 한국에서 

타당화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SR 중에

서 내재화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3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불안/우울 

18문항, 위축 9문항, 신체증상 12문항의 총점

을 합하여 산출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증상에 대하여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증상의 빈도

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오경자, 김민영(2014)의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

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간이정신

진단검사 총점과 비교했을 때 .85의 상관계수

를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지지 척도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과 관련된 경험

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Buffardi와 Erdwins(1997)가 개발하고 조윤진과 

유성경(2012)이 번안한 배우자의 지지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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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재

정적 지지, 가사일을 돕는 정도와 육아를 돕

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함을 의미한다. Buffardi

와 Erdwins(1997)의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의 내

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

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조윤진과 유성경(2012)

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version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사용된 주

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변

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 마다 문항 

개수와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

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지향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

나, 이러한 접근은 매개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의 유

무만을 판단할 뿐,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방법을 사

용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번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는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경제수준, 학력, 

수입과 같은 변인은 국내 여성의 내재화 문제, 

일-가정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장재윤, 김혜숙, 2003; 정영금, 2005; 

조윤진, 유성경, 2012),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

의 삶의 만족도, 일-가정 부정적 경험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된 바 있

다(하오령, 권정혜, 2006). 따라서, 분석 과정에

서 경제수준, 학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를 통

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변인들 간의 상

관계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대하여 사회지향성(r=.558, p<.01)과 일-가정 

부정적 경험(r=.437, p<.01)은 정적 상관관계

(r=.530, p<.01)를 보였다. 내재화 문제는 하위

척도인 불안/우울(r=.971, p<.01), 위축(r=.922, 

p<.01), 신체증상(r=.804, p<.01)와 정적 상관

을 보였다. 통제변인인 배우자 지지는 일-가

정 부정적 경험(r=-.246, p<.01), 내재화 문제

(r=-.270, p<.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사회

지향성과의 상관관계(r=-.067, p>.05)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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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1. 일-가정 부정적 경험 1 　 　 　 　 　 　

2. 사회지향성 .431** 1

3. 내재화 문제 .530** .558** 1

4. 불안/우울 .506** .573** .971** 1

5. 위축 .459** .479** .922** .848** 1

6. 신체증상 .492** .417** .804** .695** .650** 1

7. 배우자 지지 -.246** -.067 -.270** -.247** -.255** -.249** 1

M 97.63 83.3 17 9.66 4.08 3.26 19.29

SD 20.45 17.7 12.94 7.31 3.92 2.76 4.77

**p<.01.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t p 95% 신뢰구간

내재화

문제

총 효과 .309 .039 7.946*** .000 (.232, .386)

직접효과 .193 .039 5.019*** .000 (.117, .269)

간접효과 .116 .029 　 　 (.065, .180)

***p<.001.

표 3.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

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절차를 사용하였다. 경제수준, 학

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를 통제한 후에, 일-가

정 부정적 경험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B=.309, t=7.95, p<.01) 사회지향

성은 내재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193, t=5.02, p<.01). 다음으로, 일-가정 부

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

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

수를 재추출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

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Hayes, 

2013). 그 결과,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 계수

는 .116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했을 때, 하한값 

.065, 상한값 .180이었다.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지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Hayes, 

2013). 따라서,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사회지향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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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가정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

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값이 위에 제시되어 

있다. 일-가정 부정적 경험에서 내재화 문제로 가

는 화살표 위의 계수는 총 효과를 나타내고, 화살

표 아래 계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p<.001.

가설이 지지되었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

으며, 매개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부정적 경험, 사회지

향성 및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지향성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

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심리적 건

강에 대한 보다 발전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 두 영역의 

다중역할로 인한 심리적, 체력적 소진이나 과

부하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까지 반영한 일-

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양현정, 이기학, 

2015a)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

과는 특히 의의가 있다. 이는 두 영역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은 직장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체적

으로 높은 우울이나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

은 내재화 문제가 일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역

할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

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임승락, 김지혜, 이동수, 김이영, 2000; 

하오령, 권정혜, 2006; Adhikari, 2012; Fujimoto 

et al., 2014; O'brien et al., 2014). 또한, 일이나 

가정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 경험보다는 양쪽에서의 과도한 역할을 책

임지게 되는 것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특히 경

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미, 이지연과 박미란(2013)이 배우자의 

지지가 다중역할 경험과 내재화 문제에 유의

미한 영향을 보였던 것과 동일하게, 본 연구

에서도 배우자의 지지와 다중역할 경험, 내재

화 문제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배우자의 

지지가 여성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

중역할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의 지지의 효과를 통

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지

지의 영향 이상으로 일-가정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여

성의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하오

령, 권정혜, 2006). 이러한 차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맥락과 배우자의 지지의 관련성을 고

려하여 이해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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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최윤정, 김계현, 2010). 

즉,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배

우자에게 가정에서의 역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서적 지지에 만족

하기도 하는데(송다영 등, 2010; 조윤진, 유성

경, 2012; Greenhaus & Powell, 2006), 이 때문에 

배우자의 지지가 일-가정 다중역할 갈등을 완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의 지지의 효과 

이상으로 다중역할에서 비롯된 부정적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던 것 

또한 여성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다중

역할 갈등을 완화하거나, 내재화 문제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지지체계로 작용하

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해 볼 때, 배

우자의 지지는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과 같

은 내재화 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그 이

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일-가정 다중역할 부

정적 경험과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주목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

장여성들의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사회지향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지향성을 통하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지향성과 연

관된 인지 도식이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재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화, 신현균, 2011; 박지

현, 방희정, 2013; 양혜미, 이봉건, 2016; Beck, 

1983; Craven, 2007; Shin et al., 2010). 즉, 사회

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사회적 상황에

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자

기가치감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우울의 심리적 과정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mes, Hagan, & Joiner, 

2013). 또한, 사회지향성은 사회적인 평가에 

민감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전반적인 불안 수준을 높인다

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Blatt & 

Zuroff, 1992; Sutton et al., 2001). 이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자신의 사회적 상

황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최근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Hames et al., 2013). 예를 들어, 가족들의 지지 

정도, 사회적 수용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는 행동은 우울과 불안의 발현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이후 회피적 대인관계

를 형성하게 하여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Starr & Davila, 2008). 이러

한 결과는 자신의 가치감을 사회적 맥락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이 내재화 문제의 예측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아내, 피고용인, 어머니, 주부

의 총 네 가지로 개념화되는 정체성과 각각

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평가 상황에 놓이게 

되어(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Sumra, & 

Schillaci, 2015), 보다 더 내재화 문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지향

성은 다양한 정체감 및 역할에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에게 보

다 더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시선과 기대에 대한 선

행 연구는 제한적이다. 성역할태도는 다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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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이나 

평가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나,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과(유

계숙, 2012),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장재윤, 김혜숙, 2003), 여성에게 중요한 사회

적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역할을 인식하는 

정도를 확인한 소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이진숙, 이슬기, 2015), 우울

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소정,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맥락 속

에서의 수용을 추구하는 인지 특성을 측정하

여,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 및 내재화 문제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중역할을 수행하

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평등적인 가치

관이 중시되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18),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여

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사회적 상황에서(이주

일, 유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여성은 일-가정 다중역할에서 많

은 부정적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

구 결과는 다중역할 수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자신의 가치감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이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Herrman et al., 

2002;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Wang & Gorenstein, 2015).

본 연구결과는 사회지향성의 특성과 관련

하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지향성은 다중

역할 갈등에 대한 핵심적인 대처전략인 사회

적 지지 추구를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겠다

(우영지, 이기학, 2016; Clark et al., 2014; 

Rotondo, Carlson, & Kincaid, 2003). 사회적 지지 

추구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경우, 

배우자, 조직, 주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강혜련, 

최서연, 2001; Clark et al., 2014; Frye & 

Breaugh, 2004; Grady & McCarthy, 2008; Lapierre 

& Allen, 2006). 그러나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

람은 도움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나치

게 요구적인(demanding) 모습으로 인식하여 

결국 도움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Lynch, Robins, & Morse, 2001),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 생각 또는 행동들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xline, Zell, 

Bratslavsky, Hamilton, & Swenson, 2012; Jackson, 

Weiss, Lunquist, & Soderlind, 2005; Mongrain & 

Zuroff, 1994).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친밀한 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

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사회지향성의 특성은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부정적 경험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다양한 대처전략

의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다중역할 갈등

의 해결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내재화 문제와

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 도움이 더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Kim, Sherman, Taylor, 2008), 유자녀 직

장여성의 사회지향성은 실질적 도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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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

지향성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 친밀한 대인관

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대처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결과도(Connor-Smith 

& Compas, 2002),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 발휘를 저해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조

윤진, 유성경, 2012; 최윤정, 김계현, 2010; 

Greenhaus & Powell, 2006; Lee‐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문제 

해결적 대처 능력과 함께 측정되어 검증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의 내

재화 문제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의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련성과 더불어 어떤 과정

을 통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가정 다중역할 수행의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단순한 관련성만 파악

되어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위한 상담 

혹은 교육이 필요할 때 효과적인 개입이 상대

적으로 어려웠으나(이소진 등, 2017), 이러한 

관계성의 확인을 통해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

할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후 

치료적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Mazure, Bruce, Maciejewski, & Jacobs, 

2000; Werbart, Aldén, & Diedrichs, 2017), 본 연

구결과는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 개입에 있

어서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그에 따

른 심리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

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평가를 통해 과

도하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특성

이 있어, 이에 대한 인지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다(Blatt, Zuroff, Hawley, & Auerbach, 2010). 

특히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인지치료

와 더불어 지지적인 개입이 효과적이었기 때

문에 이를 고려한 치료 계획을 성립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겠다(Werbart 

et al., 2017). 최근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을 대

상으로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다루면

서 자기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포

함하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및 검증되

었는데(유성경 등, 2018), 다양한 관계 속의 자

신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지향성이 높은 사

람들에게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Wong 

& Mak, 2013). 한편, 사회지향성이 높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을 10회기에 걸쳐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Karahan, 2009), 

추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취학 자녀를 둔 

국내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검증된다면, 내

재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일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자녀

의 발달 단계가 어릴수록 다중역할에서 어려

움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이주일, 유경, 2010; Britto et al., 2017; 

Grzywacz & Marks, 2000; Martinengo, Jacob, & 

Hill, 2010), 이들의 내재화 문제에 보다 구체

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설진희․박수현 / 일-가정 다중역할 부정적 경험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여성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향성의 매개효과

- 69 -

표집 대상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전체 유

자녀 직장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유자녀 

직장여성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가치관과 성장배경 차

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전일제 직장인 여성

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자녀의 발달단계

에 따라서 다중역할 경험과 이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양현정, 이

기학, 2015b; 정영금, 2005; 최정숙, 2011). 생

애주기에 따라 다중역할을 통해 경험하는 양

상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양현

정, 이기학, 2015b; Martinengo, Jacob, & Hill, 

2010),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장배경 및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회지향성의 효

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 여

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가정 다중역

할 부정적 경험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나, 하위변인 수준의 관계는 밝히

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손영미, 박정열, 

양은주(2017)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신념이 

각각 신체화 문제와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화 문제, 우울, 불안 등 세부

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내재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다

른 하위변인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

을 수행하면서 각 순간에 경험하는 부정적 혹

은 긍정적 정서 또한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험표집법을 사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일상에서 느끼는 긍정적․부정

적 정서를 탐색한 최근 연구는 자녀와 함께하

는 여가시간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정도가 성

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Offer, 2016). 이처럼 추후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다중역할 경험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인 경제수준, 학력, 수입, 배우자의 지지

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으나,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가

정 갈등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조직차원의 

지지(조윤진, 유성경, 2012), 자녀의 수(Frone, 

Russell, & Cooper, 1992; Goh, Ilies, & Wilson, 

2015), 직장 경력(장재윤 & 김혜숙, 2003; 정영

금, 2005)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

혀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역할 경

험 및 내재화 문제에 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환경적 변인들도 통제한 후, 변인 

간의 관계를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중역할 수행에 따른 부

정적 경험만 고려했을 뿐 이에 따른 긍정적 

경험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유자녀 직장여성이 다중역할에서의 부정

적 경험만을 보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긍정적 경험까지 고려하여 다중역할에 따른 

경험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통합적인 시

각이다(김신희, 양은주, 2012). 이에 추후 연구

에서는 다중역할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 경

험을 모두 파악하여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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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Work-Family Multiple Roles on Internalizing Problems

of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tropy

Jin Hee Sul                    Soo Hy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work-family multiple roles has been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in mothers. In particular,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report high degree of stress. As such, 

the need to examine potential factors that may explain and alleviate such difficulties has been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u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otrop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Scale, Adult Self Report 

(ASR) Scale, and Personal Style Inventory-Ⅱ (PSI-Ⅱ), were completed by 208 employe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 of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on internalizing proble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sociotropy in this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otropy in 

employed mothers may indirectly explain internalizing problems related to multiple roles. The implications 

of sociotropy in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and internalizing problems are discussed. 

Key words : negative experience of work-family multiple roles, internalizing problem, sociotropy, employ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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